
생명의     말씀

행운동성당(구 봉천11동성당, 낙성대성당)은 1994년 2월 봉천동성당(현 중앙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본당 위치가 봉천 6동이었음에도 성당명이 봉천11동성당이었기에, 서울대교구에 개명 신청을 하여 1997년 낙성대성

당으로 개명허가를 받았으나, 2009년 동명이 행운동으로 개명되어 다시 행운동성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낙성대성당은 3개의 성당으로 분당되었고 행운동, 인헌동, 낙성대동을 관할구역으로 했습니다. 주보성인을 '성모

영보'로 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성모순례지 성당으로 교황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행운동성당 사진
 설명
사사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4길 39 일원동성당        행운동성당       수궁동성당  

중학교 시절 할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습

니다. 아마 그때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들, 그

리고 친척들 모두 왜 옹기 공장을 하거나 옹기 가게를 하세

요?” 할아버지는 잠깐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되었단

다. 나의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벼슬을 하고 계셨단다. 

그 할아버지의 선조들 중에는 아주 높은 직책에 오른 분들

도 있었단다. 그분들은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아주 가난하

게 사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단다. 그런데 이 할

아비의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형

을 당했단다. 묘지도 어딘지 모른 채 묻히게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나머지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깊은 산속으

로 몰래 숨어 들어가 교우촌을 이루어 옹기를 구워서 입에 

풀칠을 했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친척 중에는 옹기 

공장과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단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질

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의 표정이 몹시 슬

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엔 옹기 가게를 하는 

부모님이 몹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들을 우

리 집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 

집안이 신앙을 위해 죽은 순교자 집안이란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집안은 망하고 가족들이 흩어졌어도 그때 그 할아

버지, 할머니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선택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랑스럽고 믿음의 정신이 내 안

에도 흐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하

고, 오늘 특별히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

료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

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일 자신을 버리고, 날

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기중심

적인 삶에서 벗어나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라는 뜻입니

다. 순교자들은 믿음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 하느님

을 증거한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보여 주신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

입니다. 순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앙의 힘,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이기심에 빠져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고 자

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경하는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그분들

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성인성녀들이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